
2023년 10월 15일제47권 42호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샬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금요일/오후	1시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1부 예배Ⅰ7:00AM      2부 예배Ⅰ9:00AM      3부 예배Ⅰ11:00AM     4부(청년) 예배Ⅰ2:00PM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2023 THEME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성도여 다 함께(찬/새29장)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김명수 장로   2부/김병찬 장로   3부/최호석 집사   4부/김승준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주는 나의 피난처(작곡 Allen Pote)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 2, 3부/야고보서 1:1-4.............................All together 다같이

4부/출애굽기 25:31-40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Faith in Action(2) 고난을 기쁨으로 정리하는 비밀   

4부 ..............................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말레아난(12) 그 빛이 있으면 산다!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찬511/새314장)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예수 더 알기 원하네(찬506/새453장)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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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A Vicious Cycle Be Broken?

악순환을 끊을 수 없을까?

옛날 짝꿍과 책상을 나누어 쓰던 학창시절, 책상 중앙에 금을 그어 놓고 영

역 싸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노트 끄트머리라도 선을 넘으면 "왜 

넘어 왔냐"고 티격태격 싸우다가 지우개 똥, 후~ 불어 넘기면, 짝꿍 연필 

금을 넘어 굴러오고, 질세라 종이 휴지 접어 던지며 실랑이를 벌였던 어린 

시절이 마냥 그리워집니다.

온 세계가 전쟁으로 난리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의 무장단체 하마스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을 향하여 로켓포 5,000발을 쏘아 공격하면서 발생한 최대

의 인명 피해 속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긴 역

사 속에서 한이 맺힌 두 민족 간의 전쟁은 해결의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망자만 수천명에 이르는 상황 속에서 각 나라들이 이스라엘, 혹은 하마

스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로 책임론을 들고 나오며, 서로 보

복하겠다며 전쟁을 선언하는 모습은 인간의 잔인함과 죄성의 민낯입니

다. 아프간에서는 최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나 구호의 손길이 간절한데, 지

구 곳곳에서는 서로 죽이고 로켓포를 쏘아 올리는 일에 정신이 없습니다. 

책상에 금을 그어 놓고, 티격태격 책상을 좀 더 차지하려던 싸움이 이렇게

까지 번진 것인가 회상하며, 사람 안에 웅크리고 있는 죄의 파괴력과 잔인

함에 또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학창시절은 방과 후 하교 길

에 떡볶이 나누어 먹으며 '친구야~' 하며 풀었는데, 왜 이 세상은 '내 편, 네 

편'을 나누며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이 되었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도 금을 그어 놓고 대치 중인 우리 조국 한반도의 모습도 마치 이스라엘-팔

레스타인의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듯한 위기감 마저 듭니다. 끊어낼 수 없

는 복수의 악순환 때문에 점점 더 잔인하고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모

습은 죄가 몰고 가는 끝판인데, 그 나락을 향하여 자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잘못을 했고,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라는 질문으로는 이 악순환

을 결코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과거 청산이

라는 미명 하에 책임론을 주장하면 할수록 그 끝은 보복과 학살과 파괴와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또 다른 복수극이 반복되는 것이 역사

였습니다. 용서가 답이라고 하지만, 누가 누구를 먼저 용서하느냐는 또 다

른 싸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땅에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억울해도,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먼저 참고 인내하기를 기도합니다. 적을 

향해 쏘는 복수의 총과 로켓을 하나하나 내려놓기를 기도합니다. '내 아들 

죽었으니, 네 아들도 죽어봐라'가 아니라, '내 손자는 살리자'는 마음으로 '

네 아들 죽이기'를 누군가 먼저 끝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수 되었던 우리

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듯이...

During my student days, I used to share a desk with another student. I re-
member drawing a vertical line on the middle of the desk, and fighting for 
my own space. If corner of a notebook crossed the line, we would say 'why 
did you cross the line' and argue. If any of eraser shavings gets blown over, a 
pencil would roll over from the other side. Not to be outdone, we would throw 
used tissues at each other and bicker. I fondly miss those days of childhood. 

Whole world is in the throes of war now.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hasn't ended. Yet, another war began with armed group of Hamas in Pal-
estinian area shooting 5000 rockets to Israel on October 7th, causing great 
number of casualties. There doesn't seem to be a solution to end the conflict 
in a long history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In the midst of current situation 
where there are thousands of casualties, other countries are making state-
ments picking side with Israel or Hamas. They are reporting list of casualties 
blaming each other of responsibility. This image of declaring war of revenge 
shows cruelty of humanity and sinfulness. Afghanistan is desperately seeking 
aids from recent earthquake of great magnitude. However, many places on 
the globe are busy shooting rockets and killing each other. 

I wonder if drawing a line on a desk and bickering to take more space have led 
to this point. I am shocked once again from destruction and cruelty of sinfulness 
within people. Back in our school age years, we would share ddukbokki after 
school and call each other 'friend~' and mended our differences. It is pity why 
this world divides into 'my side, your side', and so impatient to kill each other.  

I feel a certain level of danger that our home country, a peninsula divided with a 
line drawn, may be next after Israel/Palestine. Because of evilness of revenge that 
cannot be broken, this image of cruelty and unforgiveness is how sin drives to an 
ending of self-destruction. They are driven to this path of destruction toward hell. 

Raising questions of who is at fault or who started means that this cycle of 
evilness cannot be broken. This is a lesson from history. As more claims of 
responsibility are raised in the name of clearing up the past, the ending only 
leads to revenge, killing, destruction and fall. And, in the end, history repeats 
with another revenge. Forgiveness may lead to an answer. But, who must 
forgive whom first, yet, starts another fight. We pray for peace on the land 
where Jesus came. We pray for patience to those who experienced grace first, 
even if it's not fair. We pray that guns and rockets against enemy will be laid 
down one by one. Someone must first end the blame of 'your son should die' 
because my son died, or 'kill your son' to 'save my grandson'.  Like God gave 
Jesus to crucifixion in order to end the war with us, who were his enemy…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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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민을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2.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Count it ALL joy)'는 모든 어려움을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기 때문에(2절)

  엡 2:10 우리는 그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2) 고난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3절)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 냅니다. 인내(ὑπομονήν, steadfastness)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 없게 하기 때문에(4절)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시련의 끝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을 닮는 것입니다.(참고/ 히 12:2)

 

3.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죄인인 우리에게 사랑으로 소통하셨듯이, 우리도 고난과 시련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그분의 인격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 체험했던 예수님의 사랑은 나눠 봅시다.

적용하기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고난을 기쁨으로 정리하는 비밀 
(약 1:1-4)(2)

<적용찬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찬511/새3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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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수감사 축제 사역팀의 사역 목적은 무엇인가요?

한 해 동안 각 성도와 가정 그리고 교회와 선교지

에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온 세대, 전 교인이 모

여 감사의 축제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2.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추수감사 축제가 

 열리나요?

11월 19일 오후 4시에 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Be there together'라는 Theme으로 온 세대

가 함께하는 목장별 장기 자랑을 가질 예정입니

다. 또한 선교지와도 함께 감사를 나누려고 합니

다. Competition이 아니라, 온 세대, 온 성도가 

함께 하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3. 어떤 봉사자분들이 필요하신가요?

식사 관련 주방 보조, 행사 진행 지원, 포토 분야

의 봉사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전 성도가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봉사자의 인원은 최소화하려

고 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나눔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후원 바랍니다. 

4. 사역을 통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Be there together !!! 베델의 온 세대가 하나 

되어 비파와 수금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입니다. 다윗과 같이 예배자와 피조물의 입장으

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노는 시간이 되었으

면 좋겠습니다. 

5. 성도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지난 일기장을 꺼내어 보듯 올해 잊고 지냈던 감

사의 제목들을 되돌아보며 감사로 100% 충전

된 마음을 가지고 축제에 임하시면 기쁨이 배가 

될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 중에는 장미꽃 가시의 감사도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제목들이 많이 있

습니다. 추수감사축제를 준비하며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감사 퍼즐이 되어 힘과 위로를 주는 감

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의: 김학남 집사 (408)806-4133

강단을 가득 메운 아이들과 학

생들, 온 세대가 함께 부르는 'I 

love you Lord'가 울려 퍼지는 

헵시바 일천 'Encore' 예배를 

드리며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를 나오던 유아

부 아이들이 자라서 학생이 되어, 청년이 되어 

찬양대에 서고,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는 모

습을 봅니다. 곳곳에서 섬기시며 헌신하시는 부

모님들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 식구들

과 어울려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안팎에서 삼삼

오오 모여서 말씀을 나누며 서로의 신앙 모델이 

되는 모습 또한 교회 풍경이 되고 있으며, 매주 

주시는 가정예배 순서지 대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말씀으로 무장되

는 가정들로 변화 되고 있습니다. 방황하던 아이

들의 멘토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친구

들과 교제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모임 장소

로,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준 

베델교회가 그들의 보호막이고 세상에 나

가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강건한 믿음 갖게 

해 주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

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1-2)

오늘의 말씀대로 즐거움으로 헵시바 일천 'En-

core' 새벽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

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오

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며 우

리와 함께하시어 믿기만 하면 조건 없이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헵시바 

일천 시작이후  한주 한주 새벽 제단을 쌓으시

는 분들과 아이들이 늘어 가면서 베델교회의 열

정이 만들어 낼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게 됩니

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베델의 아이들과 찬양을 은혜롭게 부르는 

학생들과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

해 헌신하시는 베델의 모든 분이 하나님의 은혜

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

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지시길 기도 합니다.  

베델뉴스팀

I love you lord헵시바 일천 Encore 스케치

사역탐방 추수감사 축제 사역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심화되고 있는 이스라
엘과 팔레스타인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전쟁의 공포와 슬픔속에 있는 그들
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특히 하마스에게 인
질로 잡혀간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풀려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
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
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쟁
의 끝을 주관하여 주셔서 가자 지구와 이스라
엘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길로 가게하시고 하
루속히 전쟁이 종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
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세요 이스라엘-필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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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

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6:6-7) 

매달 첫째 주일마다 우리 유

년부에서는 한 달 동안 배

우고 낭송한 성경 구절들

을 암송하는 BMC(Bible 

Memory Contest)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

하여 대회에 참가하는 아이

들이 참으로 기특하고 어른

인 저도 도전을 받습니다. 

어릴 적부터 주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암송하는 아이들

에게 아버지께서 부어 주실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그 어떤 지식보다도 감히 비교

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마

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열매를 맺음으로, 평생 자

녀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

을 감찰하시고 지켜 주심

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외우

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함께 

애써 주시고 가르쳐 주시

는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고 사랑

스러운 주님의 자녀들, 우

리 유년부 학생들을 예수

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손주혜 집사(교사)

성경 암송은 저에게 항상 미뤄둔 숙제 같은 느낌

이었습니다. 해야 하는 걸 알지만 막상 하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년부 오픈하우스 때 

전도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도전해 주

셔서 참여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동기부여를 많이 해 주셔서 성은

이도 열심히 해보기로 의기투합! 매일 아침 등

교하는 차 안에서 암송 구절을 한 번씩 읽어보기

로 했습니다. 막상 해보니 어렵지도, 시간이 오

래 걸리지도 않은데 지금까지 엄마의 게으름으

로 못했구나 생각이 들며 너무 아쉽더라구요. 아

직은 말씀의 뜻이 다 이해되지 않겠지만, 나중에 

성은이의 인생에서 길이 되고 빛이 될 거라 믿습

니다. 유년부 졸업할 때까지 계속 열심히 말씀을 

외우는 게 3학년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화이팅! 

박민혜 성도(학부모)

인생 길 빛이 될 말씀암송유년부 성경암송대회

새가족을 위해 주신 말씀이 저에게는 믿음의 본

질로 돌아가서 나의 정체성을 되짚어 보는 말씀

이었습니다. 정체성의 시작은 어느 방향으로 곧 

방향성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마음을 

따르라고 가르치지만,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인간 된 마음이 아니라 참 진리

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릅니다.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십자

가 보혈의 값으로 원수로부터 나를 사신 구세주

이심을 진실로 믿는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한다

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

로 모셔 들이고, 그의 종이 되어 나를 향하신 뜻

이 무엇인지 늘 물어보며 말씀에 순종하려 애쓰

고, 내 삶의 가치관이 예수님과 그가 주신 구원

으로 확립되길 간구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주님과 사귐이 있는 친구로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또 전부를 내어

주신, 나를 향한 값없고 완전한 사랑에 매어 이

웃을 사랑하게 되고 맡기신 한 영혼의 구원을 위

해 말씀을 전하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가족에게 안팎으로 여러 변화가 있

었습니다. 주님의 일, 사역,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맡기셨는데 우리의 매일에는 성령

님과의 동행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찾지 않아 많은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이 시리즈가 시작될 때쯤 멈추었던 

가정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삶

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

을 깨달았고, 주님께서는 나의 매일

의 중심과 방향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

의 정체성을 잡는 것에 관심을 두시

고 나의 중심을 보시지 성과를 내

거나 내 신념, 내 의로 얻는 열매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또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주

님과 동역하는 기쁨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불

완전하고 뼛 속 깊이 이기적이고 왜 주님이 나에

게 오셨는지, 왜 하필 나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

는 무지몽매한 죄인이지만 오늘도 '내가 거룩하

니 너도 거룩하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

을 베푸시며 빚어가시는 주님, 자기애와 자기연

민을 날마다 회개할 때 또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대속의 믿음이 은혜로 여겨

져 날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

님의 종이 되길 기도합니다.

김귀순 권사

나의 정체성인 예수님!수요예배 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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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삶채플 청2 공동체가 갈릴리 수양

관으로 지난 10월 6일 금요일부터 8

일 주일까지 'Nothing'이라는 주제로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뜨거운 찬양

과 기도, 풍성한 교제로 회복과 세워짐

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

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

서 6:14)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구원의 은

혜를 선물로 받아 우리 주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나는 포도나무

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

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한복음 

15:5)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삶과 상황을 대하며 

오직 한 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 맺는 삶

을 살 것을 함께 결단했습니다.

풍성한 식사와 함께 신나는 레크리에이션을 통

해 맘껏 웃고, '사람책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어나가

느라 몸도 마음도 배부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님이면 충분하다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고 고백한 청년들이 목자되신 하나님께 반응하

며 부족함 없는 삶 살아가도록, 맛보아 알게 하

신 교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서로 사랑하는 가

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됨을 세상 가운데 나

타내도록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강수연 전도사

부셀목자로, 레크레이션 준비팀으로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거의 처음으로 아무 고민 없이 수

양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래의 

저라면 '아, 귀찮은데. 시간이 안 되는데. 사람들 

만나기 싫은데'와 같은 이유로 안 가려는 마음과 

싸웠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 신기했습니

다. 솔직히 처음엔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청2의 

연합에 대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

재하심과 은혜를 구하기보다 청2 친구들과 즐

거운 시간을 함께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셀목자들과 회의하고 그들의 마음과 기

도 제목을 나누면서 제 생각을 반성하게 되었습

니다. 그들은 우선적으로 셀 원들이 진심으로 하

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셀 

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들으면서 제 기도 제목

도 점차 변하게 되었습니다. 청2의 연합도 중요

하지만, 그보다 수양회에 오는 친구들 모두가 정

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수양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고 

싶을 때 한 번 더 힘을 내서 준비할 수 있었고, 청

2 친구들의 은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위한 수양회가 아닌 모두를 위한 수양회를 

준비하고 다녀오면서 섬김의 기쁨과 이제껏 느

끼지 못한 또 다른 은혜를 알게 되어 감사한 시

간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오랫동

안 저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를 들고 수양회에 올

라갔습니다. 삶의 허무함, 공허함과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나아지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 고백하면서도 계속해서 저의 

결핍을 세상 속에서 채우려 하는 

제 모습들을 마주했습니다. 언제

쯤 괜찮아질까, 나아질 수는 있을

까, 여전히 두렵고, 의심하지만 그

럼에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싶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저는 

우울과 결핍에 무너질 수 있지만 

수양회에서 말씀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미 모든 것을 가졌고 

채워졌고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

며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권지연 자매

2박3일이라는 시간은 인생을 길

게 봤을 때는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저

는 그 시간 동안에 한평생 가지고 가야 할 가치

관과 믿음의 기반을 다지는 몹시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믿음 생활과 교회생활에 정체기가 온 

저에게는 이번 수양회가 다시 회복의 불을 지피

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처음 수양회에 갔을 때

는 부끄럽지만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터 항상 교회의 수련회는 거의 다 참석했기에 

무엇을 얻기보다는 새로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

기도 하고,  '그냥 오랜만에 가보고 싶어서'라는 

마음이 제일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앞을 비추는 등불, 신앙생활에서 헤매는 나에게 

길을 찾을 수 있는 나침반, 그리고 제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되는 원동력을 모두 얻는 은혜로

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새 출발'을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앞으로 

허락될 미래가 너무 기대됩니다. 

김영훈 형제

열매 맺는 삶이기를예삶채플 - 청2 수양회 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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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Bethel	Family	Fall	Fest가	다가오는	10월	31일	열립니다!	올해	Family	Fall	Fest는	'Twist	&	Turns	(Jesus	Chang-
es	The	Game)'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예배와	찬양,	신나는	Kevin	Horner의	복화술	코미디쇼,	재미있는	라이딩들과	
게임,	포토	부스,	벌룬	아트,	페이스	페인팅,	음식	등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영아부	아이들부터	초등부,	소망부	자녀
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세상의	문화가	아닌	그리스도의	문화를	즐기고	예수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축제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K-5(Kinder부터	5학년)자녀들은	예배	이후	스캐벤저	헌트가	있습니다.	Family	Fall	Fest에	등록한	모든	
K-5	자녀는	각	부서	암송	구절을	꼭	외워	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암송을	하고	스캐벤저	헌트의	미션을	모두	완수
하면	K-5	Award	Booth(Registration	Booth와	동
일)에서	Prize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캐벤저	헌
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일날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	유아부와	소망부	자녀들을	위해서
는	체육관에서	점퍼와	라이드가	준비될	예정이
며	선물도	있사오니	픽업해	가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자녀와	함께	costume을	입고	오실	수	있
으나	무서운	복장은	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등
록	인원이	모두	차게	될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영아부, 유아부, K-1, 유년부, 초등부, 소망부
▶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bkc.org)
▶ 장소: 베델교회
▶ 일시/장소: 10월 31일(화) 오후 4시 30분-8시 (체크인 시작인 4시 30분까지 꼭 오시기 바랍니다), 베델교회
▶ 문의: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949)616-9667 [유아부] 정티나 전도사 (213)407-5239 
  [K-1] 정가영 전도사 (949)922-3234 [유년부] 이승진 전도사 (626)487-1477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860)716-0541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909)319-8023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소망/전도폭발/시니어: 주성필 목사

화평/선교/BAM: 김홍식 목사

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Joy/통역/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헌 목사

은혜/예배/온라인: 서동민 목사

믿음/이웃사랑: 강솔로몬 목사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고 전도사

BGC: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예삶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삶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삶채플: 강수연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아부: 정티나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아기학교: 김재은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이사라, 최소영 인턴

방송실: 김앤드류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Ⅰ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Ⅰ서형렬(서정희)	조지아Ⅰ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Ⅰ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Ⅰ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Ⅰ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Ⅰ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Ⅰ허익현(김영중)	몽골Ⅰ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Ⅰ성결(양선)	온두라스Ⅰ이동철(이순미)	

	우간다Ⅰ박민수(이순영)	일본Ⅰ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Ⅰ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Ⅰ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Ⅰ황광인(황영숙)	태국Ⅰ박상선(신영선)	필리핀Ⅰ김숭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Ⅰ길예평(길진명),	이상훈

*선교기관Ⅰ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특별선교Ⅰ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Ⅰ기독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선교후원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0,11월)Ⅰ 10/22: ①부-김언조 ②부-김양환 ③부-강덕규  ④부-김지수
  10/29: ①부-김성균 ②부-김세진 ③부-김동건  ④부-나승호
  11/5: ①부-김병수 ②부-김   샘 ③부-김수열  ④부-나승채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10,11월)Ⅰ 10/21: 박상범 10/28: 문성범 11/4: 림학철 11/11: 박선재

강단꽃(10,11월)Ⅰ10/15: 이강민  10/22: 선상균, 최지은  10/29: 김종곤, 김창남, 이수민  11/5: Kimberly Shi, 이도원, 이광철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오세영(한의과), 간호사-황선영            다음주 | 의사-연규호(내과), 간호사-장한나

사역광고 2023 Family Fall F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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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기    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윤은정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집사,	
	 최			신	권사,	황리나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예배: 오전	10시,	본당
	 										오후	7시,	온라인

■ 예삶금요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AWANA(어와나): 

		-	Sparks(유년부)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초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샬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목요반(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뉴스 편집위원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갈	부탁드립니다.

◆ 베델수요예배 이번 주는 조태헌 목사의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The 
God of Numbers)' 시리즈 두번째 시간입니다. 오전 10시 현장예배에 참여
하시어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며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실황이 방
송됩니다. 

◆ 성인세례/입교식 안내 성인세례 및 입교식이 11월 12일 주일 예배 3부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상자들은 세례 교육 및 문답을 수료해야 하며 CIM, 
BYM, 예삶, JM, 소망부는 각 부서에서 교육을 진행하오니 담당 사역자에
게 문의 바랍니다.
세례 자격: 만 12세 이상(BYM/CIM 이상) 및 베델교회 등록교인(6개월 이상 출석)
입교 자격: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2세 이상(BYM/CIM 이상)
교육 일시/장소: 10월 22일(주일), 10월 29일(주일) 오후 1시 30분, 샬롬채플
문답 일시/장소: 11월 5일(주일) 오후 1시 30분, 목회자실
신청 기간/방법: 10월 1일(주일)-15일(주일), 교회 홈페이지와 사무실에서 신청가능
문의: 강솔로몬 목사 (714)615-1220

◆ 추수 감사 축제 Be there together!!! 추수감사절을 맞아 올 한해 부어주
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온 세대, 전 성도가 하나되어 공동체별 장기자랑
과 감사를 나누는 축제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목장별로 준비를 부탁 드
립니다. 축제 후에는 정성스런 저녁식사가 제공됩니다.
일시/장소: 11월 19일(주일) 오후 4시, 본당 
문의: 김학남 집사 (408)806-4133

◆ 선교를 위한 베델 의료인의 밤 베델의 모든 의료 전문인들을 초대하는 
BMA(Bethel Medical Alliance)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자: MD, DO, DPM, PA, DDS, DMD, RDH, RDA, RN, NP, CRNA, Rph, CPhT, 
OMD, OD, Optician, PT, DC 등 의료 관련 전문인
일시/장소: 11월 11일(토) 오후 6시, BGC(EM) 채플
문의: 이석희 장로 (949)697-7606

◆ 새가족팀 바나바 모집 새가족은 돌봄을 받는만큼 주의 사랑과 안정감을 
느끼고 그로 인하여 공동체에 정착하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 
에 은사가 있고 섬기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문의: 김문경 장로 (949)923-1325, 이상노 집사 (714)905-6188

◆ 교회학교 캔디드라이브 10월 31일(화)에 있을 Family Fall Fest를 위한 
캔디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주일날 예배 오실 때 각 부서에 캔디를 전달하시
면 됩니다. 땅콩이나 할로윈 장식이 있는 캔디는 피해주세요.

◆ Samaritan’s Purse Shoe Box 캠페인 매년 가난 가운데 고통받는 제3국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마리탄 퍼스 캠
페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Shoe Box는 코트야드 부스에서 픽업하
실수 있습니다.
박스 픽업일: 10월 22일(주일), 10월 29일(주일)
박스 제출일: 11월 5일(주일), 11월 12일(주일)
문의: 장재혁 집사 (714)599-4554

◆ 초등부 오픈 하우스 초등부(4-5학년) 부서 오픈 하우스가 오늘 있습니
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장소: 10월 15일(주일), 체육관

◆ 교회학교 교사모집 주일 예배 교사로 섬겨 주실 분들을 모집 합니다. 다
음 세대를 위해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영아부 섬김/문의: 2부와 3부 예배, 김성희A 권사 (714)423-5107
초등부 4-5학년 섬김/문의: 2부/3부 예배 영어 교사 이정연 전도사 (860)716-0541
소망부 토요학교 섬김/문의: 매주 토요일, 박종민 장로 (949)742-1285

◆ 교회학교 QTin  영문판 어린이들을 위한 Monthly 영문 QTin 교재가 실
내 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 리비아 헌금 보고 리비아 구호 헌금으로 1만 5천불을 글로벌 호프 정연주 
선교사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 교역자 동정 영아부를 섬기셨던 이진영 전도사가 오늘(15일)까지 사역하
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기도해 주세요 과달라하라 단기선교팀이 10월 12일(목)-10월 15일(주일)
까지 VBS와 의료 선교중입니다. 

◆ 축하해 주세요
- 백권기 집사/백미영 권사의 딸 Anne 양과 Bryan 군의 결혼식이 
 10월 10일(화)에 있었습니다. 
- 강명성/임지현 집사 가정에 아들 은우가 10월 1일(주일)에 태어났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이동수 집사님(이진숙 집사의 남편)께서 10월 4일(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김찬용 집사님(김원자 권사의 남편)께서 10월 11일(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김윤숙 권사님께서 10월 12일(목)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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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ret of Considering Your Trials as Joy
(James 1:1-4) 

Apply to Life1. What was the most challenging thing in your life as an immigrant?

2. “Count it ALL joy” means to consider all kinds of trials as pure joy. Summarize the reasons.

 1) Because of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 2) 
  
  For we are God’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Ephesians 2:10)

 2) Because you know that testing your faith produce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V 3)
  
  Trials yield steadfastness. What does steadfastness (ὑπομονήν) mean?

 3) Because of no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nything. (V 4) 

  Not lacking anything means resembl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t the end of trials. 
  (Ref/ Heb 12:2)

3. Jesus demonstrated His love to sinners like us through His suffering and death on the Cross. 
 Through our own suffering and trials, we have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Jesus’ great love and 
 learn about His attributes. Share the love of Jesus that you have experienced through your suffering.

Apply to Life

(2)


